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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인구 및 세대수(1인 가구)의 증가와 푸짐한 상차림 문화로 인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. 음식물류 

폐기물 처리방안으로는 사료화, 퇴비화, 매립화 등이 있으며,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해양배출이 런던협약에 의

해 2013년부터 전면 금지가 되면서 자원화 등의 활용방안이 대두되고 있다. 음식물류 폐기물은 혼합 유기질 비료에 재료로 

쓰이는 유박 등과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으나 관련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. 이에 본 연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분말을 

포함한 혼합 유기질 비료의 재료 구성비에 따른 상추의 생육을 조사하고자 한다.

[재료 및 방법]

시험 재료는 상추(다농 청치마)를 사용하였으며,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분말을 포함한 혼합 유기질 비료(이하 음폐 비료)는 ㈜세

연에서 제조하였다. 각 시험처리구는 무처리(Cont), 음폐 건조분말 30%와 아주까리 70% 혼합 처리구(Tr1), 음폐 건조분말 

20%, 아주까리 70%, 미강 10% 혼합 처리구(Tr2), 음폐 건조분말 20%, 아주까리 60%, 채종유박 20%의 혼합 처리구(Tr3) 음폐 

건조분말 20%, 아주까리 75%, 커피박 5%의 혼합 처리구(Tr4)로 설정하였다. 음폐 비료는 상추의 포트 이식 전 기비로 분시하

였으며, 생육 조사는 포트 이식 후 3주 후에 실시하였다. 생육 조사 항목은 초장, 근장, 엽수, 엽폭, 생체중, 건물중을 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음폐 비료를 처리한 상추의 재배시험 결과를 무처리구와 비교할 때 Tr1의 생육이 초장 2.7%, 근장 5.8%, 엽폭 1.1%, 생체중 

5.3% 증가하여 무처리구와 비슷하였다. Tr2의 경우 초장 6.3%, 근장 7.4%, 엽수 16.7%, 엽폭 1.9%, 생체중 10.1% 감소 및 건

물중 2.8% 증가하여 무처리구에 비해 생육이 비슷하거나 감소하였다. Tr3의 생육 조사 결과, 초장 11.9%, 근장 16.9%, 엽수 

25%, 엽폭 10.4%, 생체중 33.6%, 건물중 22.1%로 무처리구에 비해 모든 생육이 감소하였다. 또한, 무처리구에 비해 Tr4 처리

구의 생육이 근장을 제외한 초장 33%, 엽수 44.4%, 엽폭 49.3%, 생체중 81%. 건물중 56.2% 감소하였다. 이를 통해 음식물류 

폐기물 건조분말을 사용하여 각 유기질 재료의 비율별 상추의 생육을 확인할 수 있었고, 추비 이후 생육조사 실험 및 추가 비율

별 혼합 처리구 실험을 진행하여 효과적인 혼합비를 구성한다면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분말이 혼합유기질 비료의 원료로써 

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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